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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e piece of Jeogori and several books of the Goryeo dynasty were found inside of the wood-

en Buddhist Goddess of Mercy Statue of the Bogwang temple and they were designated as na-

tional treasure of Korea, No. 1571.

The jeogori was the Jeogsam as the kind of underwear and conjectured as for women by con-

sidering its size. The collar of the jeogori was 3cm-wide square-shaped collar without gussit and 

the sleeve was close to straight line. Also the jeogori was designed without breast ties and could 

be adjusted by knot button. The fabrics for the jeogori showed similar pattern as complex silk 

gauze in 1302. It has not been reported yet that the complex silk gauze was used for the 

Jeogsam from Goryeo Dynasty to Joseon Dynasty.

Comparing the Jeogori of the Bogwang temple to those of Goryeo Dynasty, it can be appro-

priately estimated as the remains of the Goryeo Dynasty since its shape and materials are very 

similar to those found in the Jeogori's of the Goryeo Dynasty and it was found between the 

books of the Goryeo Dynasty inside of the knee part of the wooden Buddhist Goddess of Mercy 

Statue of the Bogwang temple.

Although only one piece of Jeogori was found, it's importance in cultural value or in the study 

of the fabric history cannot be underestimated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Jeogories of the 

Goryeo Dynasty are scarce, and that the used fabric was not commonly used complex silk gauze, 

and especially that this Jeogori is the only existing Jeogsam made of complex silk gau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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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보광사(普光寺)는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에 소재

하고 있는 사찰이다. 관음전의 본존불인 목조관음보

살좌상은 화려한 화형보관(花形寶冠)과 섬세하고 아

름다운 장식을 한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반에 조

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살상이다.1) 

2007년 문화재청과 (재)불교문화재연구소는 “사찰

문화재 일제조사”의 일환으로 2007년 경북지역을 진

행하는 과정에 보광사의 목조관음보살좌상에서 1007

년 총지사(摠持寺)에서 간행한 '보협인다라니경'을 

비롯한 고려시대의 전적물 193점과 저고리 1점을 발

견하였다. 당시 보살상 중심부에 있는 불복장물(佛腹

藏物)은 이미 도난당한 상태였으며 보살상의 조성내

력을 담고 있는 발원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습한 

복장물은 공간이 좁아 손이 닿지 않는 깊숙한 머리

와 무릎부분에서 수습하였는데 저고리는 무릎부분의 

전적류 사이에 끼어있었다. 목조관음보살좌상과 복장

유물(腹藏遺物)은 2008년 8월 28일에 국가지정 문화

재인 보물(1571호)로 지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보광사의 불복장 저고리의 구성과 

소재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고, 그 특징을 토대로 

저고리의 시기를 규명해 보도록 한다. 먼저 저고리의 

전반적인 형태를 살펴보고 지금까지 조사된 고려시

대와 조선초기의 저고리와 비교 검토하도록 한다. 그

리고 저고리의 제작기법을 알아보고, 저고리 소재의 

특성을 분석하여 직물의 시기를 추정해 보도록 한다. 

연구방법은 실물조사와 문헌조사를 병행하였다. 실물

조사는 유물을 실견하여 저고리의 전반적인 상태와 

치수 측정, 그리고 현미경을 이용하여 소재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문헌조사는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저고

리와 직물에 관한 보고서, 선행연구, 그리고 고문헌

의 내용을 검색하여 보광사 저고리와 비교 검토하도

록 한다.

Ⅱ. 저고리의 형태 특성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의 복장 저고리는 2007년 

7월 8일에 처음 조사할 당시 옷이 뒤집어져서 안이 

겉으로 드러나 있었는데, 불상에서 복장물을 수거할 

때의 상태 그대로 보관되었다고 하므로 옷을 뒤집어

서 복장하였다고 여겨진다. 저고리는 심한 구김이 있

었으나 거의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저고리<그림 1～2>2)는 소색(素色)의 라(羅)를 사

용해 홑으로 제작되었으며, 오른쪽 겨드랑이부분과 

군데군데에 오염의 흔적이 있고 오른쪽 어깨부분에 

약 4.8㎝ 길이로 뜯어진 곳을 꿰맨 흔적이 남아 있어 

착용했던 옷을 납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불상에 납입

되었던 옷에는 대부분 묵서가 적혀있어 발원자의 이

름이나 서원내용을 알 수 있으나 이 저고리에는 묵

서가 없다. 

저고리의 앞길이는 40㎝이며 품 54㎝, 화장 82㎝

으로 그리 크지 않다. 깃은 3㎝ 너비의 좁은 목판깃

이 완전히 내어 달린 형태이며 섶은 5.8㎝ 너비의 직

사각형의 형태로 달려있다. 앞길은 좌․우의 형태가 

거의 비슷하며 여밈은 깊지 않고 곁마기는 없다. 진

동은 23㎝이나 수구는 19.5㎝로 수구로 갈수록 약간 

좁아지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직배래인 통수(筒

袖)라고 할 수 있다. 왼쪽 수구는 늘어나 있는 상태

인데, 저고리의 소재가 실 사이의 간격이 성근 라이

며 홑이고 수구에 바느질을 하지 않고 직물의 식서

를 그대로 이용한데다가 착용했던 저고리이기 때문

에 수구부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오른쪽 수구는 

1㎝ 폭으로 접고 홈질이 되어 있어 늘어나지 않고 

본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겉섶과 안섶 아래 부

분이 아래로 쳐져있는데 이것도 역시 장기간의 착용

에 의해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그림 3>은 저고리의 

실측도이다.

저고리에 사용된 직물은 폭이 55㎝인데 길과 등은 

옷감의 온폭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므로 저고리의 뒤

에는 뒤 중심선이 없다. 오른쪽 소매는 두 장을 어깨

선에서 이어 붙였는데 왼쪽소매에는 온 폭으로 사용

하여 이음선이 없다. 우리나라 저고리의 기본 구성에

는 어깨선에서 절개하지 않고 통으로 재단하게 되어 

있는데 보광사 저고리의 경우 오른쪽에만 이어 붙여 

있다. 󰡔고려사절요󰡕에 “모든 신료에게 사라능단(紗羅

綾段)을 입지 못하게 하고, 검소를 힘써 숭상하며....”

라는 기록3)이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당시 라가 값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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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보광사 저고리의 앞

<그림 2> 보광사 저고리의 뒤

싼 직물이었으므로 아껴 재단하였기 때문으로 여겨

진다. 이와 같이 오른쪽 어깨 부분에만 봉제선이 나

타난 옷을 겉옷으로 착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보

광사의 저고리는 속옷으로 착용했던 적삼으로 여겨

진다. 

깃과 길이 만나는 고대의 안쪽에는 17×7.8㎝의 바

대가 부착되어 있는데 주(紬)를 사용하였다. 저고리

의 여밈 형식은 매듭단추로 여미게 되어 있다.<그림 

4> 깃의 양쪽 끝 가운데에 2㎝ 길이의 숫매듭단추가 

한 개씩 달려있다. 숫단추는 연봉매듭으로 맺고 아래

는 두 번 정도 비틀어 꼬임을 주었는데 10세기의 것

으로 추정되는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복장물인 향낭

의 매듭과 동일하다.4) 오른쪽 겉길에는 2.6×3.2㎝의 

바대가 있으며 그 위에 암매듭단추가 달려있는데 강

하게 꼬여있으며 편 길이는 약 2㎝정도이다. 왼쪽 길

의 안쪽에도 암매듭단추가 있는데 바대 없이 단추만 

달려있으며, 오른쪽 깃의 숫매듭단추에 끼우도록 되

어있다. 

저고리의 뒤는 반이 잘려 있어 뒷도련의 상태는 

파악할 수 없으며, 바느질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아 

원래 트임이 있는 옷인지는 확인이 안 된다. 

현재까지 조사된 고려시대의 저고리 가운데 적삼

은 몇 점에 불과한데 1302년의 것을 추정되는 저고

리 한 점과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 저고리 3점

(1326)이 있다. 그러나 1302년의 저고리는 왼쪽 반만 

남아 있고5), 해인사의 저고리 중 ‘모시적삼’ 한 점만

이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한 점은 양쪽 소매가 

분리되어 있고 나머지 한 점은 소매와 깃은 없고 왼

쪽만 남아 있다.6)

1302년의 저고리의 깃에는 '入敎是綃脊衫施納 宰

臣兪弘慎妻李氏'라는 묵서가 적혀있는데 길이 53㎝, 

화장 94㎝, 진동 40㎝, 수구 41㎝ 크기이며, 너비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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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저고리 실측도

깃의 숫매듭단추 오른쪽 겉길의 암매듭단추 왼쪽 안길의 암매듭단추

<그림 4> 매듭단추

㎝인 목판깃이 내어 달린 형태이며 매듭단추로 여미

게 되어 있다. 해인사 저고리는 모두 내어 달린 목판

깃이고 무는 달려있지 않으며 모시적삼과 생모시적

삼은 끈고름으로 여미게 되어 있다. 

이상의 적삼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해인사의 상의

Ⅱ<그림 5>7)와 보광사의 저고리가 매우 흡사하다. 

앞길이와 수구는 보광사 저고리가 작으나 좁은 목판

깃, 거의 통수에 가까운 소매, 무가 달리지 않은 점 

등 형태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조선시대 16세기 초까지의 저고리는 여러 분묘에

서 출토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홑저고리가 출토된 

인천 석남동(15세기), 강릉김씨(1520년대 추정), 그

리고 경주정씨(1481～1538)의 저고리와 비교 검토해 

보도록 한다. 인천 석남동에서는 적삼 한 점8)이 출

토되었다. 앞길은 좌․우의 형태가 거의 같고 2.8㎝ 

너비의 좁은 깃이 달려 있으며 겨드랑이에 삼각형 

무가 달려있다. 길이는 61.5㎝, 화장 97㎝, 품 62㎝, 

고대 18㎝, 진동 약 31㎝, 수구 29㎝로 보광사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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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해인사 상의Ⅱ,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특별전, p. 74.

고리와 비교해 보면 겨드랑이에 무가 달려있는 것과 

섶이 아래로 갈수록 커지는 것이 차이가 난다.

강릉김씨는 송세훈(1479～1552)의 배위로 몰년은 

1500년대 초～1520년대 전후로 추정하고 있다.9) 강

릉김씨 묘에서는 적삼이 7점 출토되었으나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은 2점이다.10) 한 점은 3㎝ 너비

의 깃이 맞깃형태로 되어 있으며 섶의 윗부분에 주

름을 두 번 접었고 넓은 통수이다. 다른 한 점은 길

이가 74㎝, 화장 88㎝이며 27㎝의 옆트임이 있고 무

가 달려있어 보광사의 저고리와는 형태면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경주정씨 묘 출토의 적삼 4점11)은 모두 내어 달린 

목판깃이나 깃의 크기가 각각 다르며 섶의 위부분보

다 아래가 크다. 3점은 삼각형의 무가 달려있으나 한 

점은 무가 없이 옆트임이 있다. 

현재까지 조사 보고된 고려시대의 적삼은 몇 점에 

불과하나 내어 달린 목판깃과 섶의 너비가 일정하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조선 초기의 적삼을 살펴보면 깃은 

내어 달린 목판깃의 형태가 많으나 섶이 아래로 커진

다. 또한 조선 전기의 저고리 58점을 조사한 결과 57

점의 저고리에 무가 달려있다는 연구결과12)에서 밝혀

진 것과 같이 조선초기에는 대체로 무가 달리게 된다. 

보광사 저고리는 좁은 목판깃과 섶의 너비가 일정

한 직사각형의 형태이며 앞길의 좌․우 형태가 거의 

비슷한 점 등 해인사 저고리와 유사하므로 고려시대

의 저고리로 생각되어지며, 전체적으로 크기가 작고 

오른쪽 어깨에만 봉제선이 나타나므로 여성이 저고

리 안에 착용하던 적삼으로 추정된다. 

<표 2>는 현재까지 조사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16세기 초까지의 적삼의 치수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표에 명시된 유물번호는 각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번호이다. 

Ⅲ. 바느질 기법

저고리는 폭이 55㎝인 라를 사용하였는데, 등은 

옷감을 온 폭으로 사용하여 뒤 중심선이 없다. 깃은 

겉에서 홈질로 달고 안쪽에서 뒤집어서 1～2㎝ 간격

으로 상침으로 고정하였는데 땀 간격은 일정치 않

다.<그림 6> 섶과 길은 먼저 홈질로 연결한 후 약 

0.3㎝의 시접을 두고 쌈솔로 연결하였는데 시접은 섶 

쪽으로 넘겼다. 도련은 0.2㎝ 너비로 두 번 접어 공

그르기로 고정시킨 후 0.2～0.3㎝ 간격마다 0.2㎝길이

로 곱게 홈질을 하였다.<그림 7> 소매와 길은 0.5～

08㎝의 시접을 두고 홈질로 연결하였다. 등바대는 소

색주 한 장으로 대고 약 0.5㎝ 너비로 접어 넣은 후 

홈질로 덧대었다.<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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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 재질
앞 

길이

뒷 

길이
화장 품 고대 진동 수구

깃 

너비

겉섶 옆 

트임위 아래

보광사 라 40 82 54 11 21 19.5 3 5.7 5.8

아미타불

복장

(1302)

초 56 56 94
40

(앞)
40 41.5 10.2 13

해인사

(1326)

상의Ⅱ 모시 66 66 90 60 12 37 34 4.5 7 9 21

상의Ⅲ 모시 65 64 89 72 12 28 19 4.3 19.5 21

상의Ⅳ 초 58 57 73 15 31 5

인천 석남동

(15세기)
No.12 무명 61.5 97 62 약31 29 2.8

강릉김씨

(1520추정)

적삼 1 주 49 91.5 78 7 37 34.5 3.5 0.8 12 4.5

적삼 2 주 74 88 64 16 30 23 10 27

경주정씨

(1481-1538)

No.18 모시 39.5 53 21.5

No.19 무명 52 91.5 23

No.20 삼베 63 85 45 31

No.21 문사 60 72 38 11 35.5 32.5 있음

<표 2> 적삼의 크기 비교

(단위: ㎝)

Ⅳ. 소재의 특성

보광사 복장 저고리의 소재는 질이 좋은 견사를 

사용하여 사경교라로 직조한 라이다. 경사의 굵기는 

0.12～0.15㎜ 정도이며 위사는 0.23～0.28㎜로 위사가 

굵다. 직물의 평균밀도는 40×15올/㎠ 이다.<그림 9> 

삼국사기 잡지 제2 색복(色服)에는 계수라(罽繡羅), 

세라(繐羅), 야초라(野草羅), 포방라(布紡羅)13) 등의 

다양한 라가 기록되어 있으며, 백라(白羅), 청라(靑

羅), 강라(絳羅)14) 등 여러 색상의 라가 사용되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고대고분에서 여러 점의 

라가 출토되었다.15) 고려시대의 것으로는 1302년 아

미타불복장물16), 문수사 불복장물(1346)17)에서 다양

한 종류의 라가 조사되었으나 조선시대에는 다른 견

직물에 비해 조사된 것이 많지 않으며 17세기이후의 

라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조사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사

경교라에 의해 직조된 라는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보광사 저고리의 라가 무늬를 시문하

기 위해 위사를 더 넣는 중조직(重組織)이 아니고 

단조직(單組織)의 직물이다. 단조직의 라는 크게 4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그림 10> 첫 번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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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깃과 섶 부분의 바느질 <그림 7> 앞도련의 홈질

<그림 8> 등바대

저고리의 라 저고리의 라 확대(×15)

<그림 9> 보광사 저고리의 라

은 마름모 형태의 무늬가 일정하게 있는 것으로 경

사와 위사의 굵기가 비슷하거나 위사가 굵은 경우가 

있다.18) 두 번째는 첫 번째 유형의 지조직(地組織)에 

일정한 무늬가 시문된 것으로 문수사의 문라(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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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유형

내소사 복장직물의 

용도규명 및 특성, p. 106.

두 번째 유형

지심귀명래, p. 63.

세 번째 유형

고려의 불복장과 염직,

p. 19.

네 번째 유형

수국사 불복장 섬유류에 

관한 고찰, p. 186

<그림 10> 라(단조직)의 유형

羅)19)를 예로 들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무늬가 있

으나 규칙적인 일정한 형태를 갖춘 것이 아니라 군

데군데 성글게 짜여 세로 방향으로 선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유물로는 1302년의 불복장직물 

가운데 금박이 찍힌 홍색의 라와 ‘弥羅’라는 묵서가 

적힌 주머니20)가 있다. 이 유형의 직물은 문수사의 

유물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네 번째 유형은 경사의 

간격이 치밀하고 굵은 위사를 사용하여 가로로 굵은 

선이 나타나는 유형이다.21) 보광사 저고리는 세 번째 

유형과 같은 조직으로 짜였으며 이러한 유형의 라는 

조선시대의 것은 아직 조사된 바가 없다. 

현재까지 조사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의 적삼은 

주로 명주, 모시, 삼베, 초(綃)가 소재로 사용되었는

데 라로 만든 것은 보광사의 저고리가 유일하다. 

Ⅴ. 맺음말

보광사의 목조관음보살좌상에서 고려시대의 전적

류와 저고리 한 점이 복장되어 있었으며 국가지정 

문화재인 보물(1571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보광사의 복장 저고리는 홑으로 제작되었다. 저고

리의 깃은 3㎝의 좁은 목판깃이 완전히 내어 달린 

형태이며, 무는 없고 소매는 통수이며 거의 직배래에 

가깝다. 고름은 없고 매듭단추로 여미게 되어있다. 

오른쪽 소매는 두 장을 이어서 달았기 때문에 어깨 

부분에 봉제선이 나타나 있으므로 이와 같이 한 쪽 

어깨에만 봉제선이 있는 옷을 겉옷으로 착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보광사의 저고리는 안에 착용하던 

적삼으로 여겨진다. 

저고리의 길이가 40㎝, 품 54㎝로 크기가 대체로 

작으므로 여성이 착용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보광사

의 저고리는 고려시대(1326)의 해인사 저고리와 형

태면에서 거의 유사하다. 

저고리의 소재는 사경교라로 제직된 라인데, 1302

년의 불복장직물의 라와 동일한 유형으로 직조되었

으며 이러한 유형의 직물은 조선시대의 것으로는 아

직 발견된 예가 없다. 

보광사 저고리는 고려시대의 저고리와 거의 유사

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소재로 사용된 라도 고

려시대의 것과 동일하고 복장의 위치 또한 고려시대 

전적 사이에 끼어 불상의 무릎부분에서 발견되었다

고 하므로 고려시대로 연대를 규명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좀 더 세분화한 시대구분은 

유물과 자료의 부족으로 무리가 있다고 본다. 

보광사 복장 저고리는 한 점이나 고려시대의 저고

리가 몇 점 없다는 것, 1302년의 유물에서만 보이는 

유형의 라가 사용되었다는 것, 특히 유일한 라적삼이

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문화재적 가치뿐만 아니라 복

식사와 직물사의 연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유물이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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